Press Release
<담당자>
안주연 팀장(02-6048-5488) 김지민 과장(02-6048-5610)

“K-라이프, 글로벌 무대에 오르다”
신세계면세점, 중기부 주관 ‘K-수출전략품목’ 참여…‘라이프’ 분야 첫 전담

■ 신세계면세점, 중기부 ‘K-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’ 참여…올해 처음 ‘라이프’ 분야 전담
■ 문구·소형가전·인테리어 등 국내 라이프스타일 중소기업 20여 곳 글로벌 진출 지원
■ 지난해 K-뷰티 지원 경험 바탕으로 K-컬처 연계 글로벌 마케팅 확대 추진

(신세계면세점=2025/10/15)

신세계면세점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‘K-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’에 협력기업으로 참여한다.

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까지 ‘K-뷰티’ 분야를 맡아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왔으며, 올해는 처음으로 ‘라이프’(라이프스타일) 분야를 전담하게 됐다.

‘K-수출전략품목’은 한류 확산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소비재 제품을 지정해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. 올해는 ▲뷰티 ▲패션 ▲라이프 ▲푸드 총 4개 품목이 선정됐다.

신세계면세점은 라이프 분야 지원기업으로서 문구·완구, 주방·욕실·청소용품, 소형가전, 인테리어·조명, 수납·정리용품, 유아용품 등 국내 라이프스타일 기업 20여 곳을 지원한다.

신세계면세점이 라이프 분야를 맡게 된 것은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의 지속적인 성장세와 운영 경쟁력이 인정받은 결과다. 특히 국내산 소형가전 및 완구 등 주요 라이프 카테고리 매출 상위 브랜드의 월평균 매출이 전년 대비 23% 성장하며, K-라이프의 해외 시장 확대 가능성을 입증했다.

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온라인몰 입점 상담, 채널별 홍보 및 판촉, 결제 할인 등 실질적인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되며, 어워즈 및 홍보 행사 등을 통한 추가 후속지원도 제공받을 예정이다.

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총 500개 유망 소비재 제품을 ‘K-수출전략품목’으로 지정하고 글로벌 일류 제품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.

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“지난해 K-뷰티 분야 지원 경험을 토대로, 올해는 국산 라이프스타일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”며, “앞으로도 K-컬처와 연계한 차별화된 판로 개척과 글로벌 마케팅 지원에 앞장설 것”이라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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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·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함께 뷰티 분야 우수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'K-전략품목 어워즈'를 진행했다. 사진은 'K-뷰티 팝업스토어' 현장.
